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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이 ‘계약 만료’ 장정석 감독을 꼭 잡아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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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KS) 준우승을 거둔 키움
히어로즈는 2020시즌을 앞두고 리더십
이탈에 봉착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
던 시스템의 조각이 연이어 빠져나간 상
황.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계약
이 끝나는 장정석 감독(46)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롯데 자이언츠는 KS 4차전 이튿날인
27일 허문회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 허
신임감독은 야구계에서 지도력을 인정
받은 인사로 올해도 키움의 수석코치로
KS 준우승까지 이끌었다. 롯데는 일찌
감치 허 감독을 사령탑에 내정했음에도
그가 KS에 집중하도록 발표를 늦춰왔
다. 장정석 감독은 KS 직후 “허 코치가
좋은 자리로 가게 돼 기쁘다. 솔직하게
말해줬기 때문에 나도 마음을 열고 대화
를 나눴다”면서 “다시 정비를 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키움 핵심 코칭스태프의 이탈은 허 감
독이처음은아니다.키움은지난 8월,쉐
인 스펜서(47) 고양 히어로즈(2군) 감독
이 음주운전 적발로 홍역을 치렀다. 스
펜서 감독은 2016시즌부터 4년째 키움
2군을 지휘했다. 키움이 자랑하는 육성
철학이 이어지도록 만든 인사라는 평가
를 받았다.

2019시즌을 앞두고 함께 했던 1군 살
림꾼 수석코치, 그리고 육성을 이끌었던
2군 감독이 나란히 2020시즌에 없다. 수

많은 선수, 코칭스태프의 이탈에 익숙했
던 키움으로서도 쉽사리 대처하기 힘든
공백이다.여기에만일올시즌종료와 함
께 계약이 만료된 장정석 감독마저 놓친
다면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구단은 장 감독 재계약에 긍정적인 입
장이다. 당장 올해 KS 진출이라는 성과
를 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신생팀 히어
로즈가 재정 등 외풍으로 표류하던 때 시
스템 구축에 앞장섰던 이가 운영팀장 시
절의 장 감독이다. 온화한 리더십에 파
격적인 결단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 포스트시즌 내내
보여줬던 ‘전원 필승조’ 불펜은 KBO리
그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성과가 분명한 만큼 파격 대우가 필요
하다는 전망이다. 장 감독은 2017시즌을
앞두고 3년 총액 8억 원(연봉·계약금 각
2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연봉 2억 원은
올 시즌 감독 중 이동욱 NC 다이노스 감
독, 김한수 삼성 라이온즈 전 감독과 더
불어 가장 낮은 액수다. 확고한 비전과
운영 능력을 증명해낸 만큼 대폭 인상이
가능할 분위기다. 키움은거액의외부프
리에이전트(FA) 영입이 쉽지 않은 구조
다. 그런 키움이 대기업 구단들과 견줘
앞설 수 있었던 건 수년째 갖춰온 시스
템 덕분이다. 연이은 리더십 이탈에도 중
심을 잡을 수 있는 장 감독의 존재가 필
요한 이유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그만큼히어로즈잘아는사람또없다
수석·2군 감독 이탈 리더십 위기 속
장 감독까지 놓치면 시스템 큰 타격
구단, 재계약 긍정적…인상액 관심

▶ 한국시리즈 준우승 팀 키움이 리더십 공백에
봉착했다. 시즌 중 쉐인 스펜서 2군 감독이 음
주운전 적발로 사퇴한 데 이어 허문회 수석코치
가 롯데 감독으로 영전했다. 올해를 끝으로 계
약이 만료되는 장정석 감독을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 이유다. 스포츠동아DB

두산 베어스의 2019시즌 통합우승을 얘
기할 때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31)의 공
을 빼놓을 수 없다.

정규시즌 전 경기(144게임)에 출장해 타
율 0.344(572타수197안타), 15홈런, 88타
점, 출루율 0.409를 기록하며 타선에 엄청
난 힘을 보탰고, 오재일에 이어 팀 내에서

두번째로많은 12개의결승타를쳐냈다.팀
을 넘어 KBO리그 타자 전체를 통틀어도
인상적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공을 맞히
는 능력 하나만큼은 인정받았다”던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두산은 지난해 외국인 타자 2명 지미 파
레디스(21경기 타율 0.138·1홈런·4타점)와
스캇 반 슬라이크(12경기 타율 0.128·1홈
런·4타점)가 팀 전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영입이 결정됐을 때 국
내 선수들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해줘도 감

지덕지라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70만 달러의 계약
총액 가운데 보장된 액수
는 그 절반인 35만 달러였
던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
다. 페르난데스는 계약 직
후 “걱정하지 말라”고 자

신감을 보였고, 그 옵션을 전반기에 일찌
감치채웠다. 타고난콘택트능력과 선구안
등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동료들과 융화하
는 자세도 합격점을 받았다.

타격감이 떨어졌을 때는 장시간 영상분
석을 하며 약점을 보완하고자 애썼다. 집요
한 몸쪽 패스트볼 공략을 이겨내고, 상대

수비시프트를 무력화한 비결이다. 상대 수
비가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좌익선상 타구
를 여러 차례 만들어내면서 극단적인 시프
트를 망설이게 했다. 키움 히어로즈와 한
국시리즈(KS) 1∼4차전에선 13타수1안타
(타율 0.077), 2타점으로 부진했음에도 불
구하고 김태형 두산 감독이 믿음을 놓지 않
은 이유가 타고난 콘택트 능력과 선구안 덕
분이다. 그렇게 페르난데스는 한국 무대 데
뷔 첫해에 우승반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
다. 늘 “두산은 당연히 리그 최고의 팀”이
라고 외쳤던 그의 말은 두산의 통합우승으
로 확실하게 증명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화끈했던페르난데스 ‘보장액 35만달러’ 증명
<두산>

올시즌 타율 0.344·15홈런·88타점
타고난콘택트·선구안…적응력도굿

페르난데스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워
싱턴 내셔널스가 맞붙은
올해 월드시리즈(WS·7전
4선승제)가 5차전 주심의

석연찮은 볼 판정으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전 뉴욕 양키
스 투수 CC 사바시아는 29일(한국시간) E
SPN을 통해 전자 스트라이크(S)존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 WS 5차
전 6회초와 7회말거듭불거진논란의볼판
정에 대해 “우리는 단지 (볼 판정의) 일관성
을 원한다”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28일 5차전 구심을 맡았던 랜스 박스데
일 심판은 6회초 휴스턴 마이클 브랜틀리
타석에선 5구째 스트라이크를 볼로, 7회말
워싱턴 빅토르 로블레스 타석에선 6구째
볼을 스트라이크로 선언해 워싱턴 덕아웃
은 물론 내셔널스파크를 가득 메운 홈팬들
을 흥분시켰다. 특히 7회말 1-4로 추격한
2사 1루서 로블레스에게 볼넷이 아닌 루킹
삼진을준판정이커다란파장을낳았다.이
때문에 박스데일 심판의 경력까지 도마 위
에 올랐다. 2006년 메이저리그 심판으로 승
격된 박스데일에게는 이날 5차전이 WS 주
심을 맡은 첫 경기였다.

메이저리그사무국은이미독립리그인애
틀랜틱리그와 유망주들이 뛰는 애리조나
가을리그를 통해 ‘로봇심판’으로도 불리는
전자 S존을 테스트했다. 빅리그 레벨로 도
입할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이르면 내년 스
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스데일 주심의 엉뚱한 볼
판정이 전자 S존 도입 시기를 앞당길 촉매
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6차전은 30일 휴스턴의 안방 미닛메이
드파크로 옮겨 치러진다. 2승3패로 벼랑
끝에 몰린 워싱턴은 스티븐 스트라스버
그, 1승만 보태면 통산 2번째 우승을 거머
쥐는 휴스턴은 저스틴 벌랜더를 선발로 내
세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WS 5차전 볼 판정 논란
전자 S존 조기도입 불씨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예고

남자프로농구 <30일> 오늘의토토 <30일>

깳농구토토 W매치 70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1 10.30 (수) 19:00

홈팀
KB스타즈 vs 우리은행

vs 원정팀 경기장소
청주체육관

경기결과

메이저리그 <29일>

깳2019-2020 현대모비스 KBL현대모비스 <울산동천> 인삼공사
오후7시, SPOTV2

프로배구 <30일>

깳2019-2020 하나원큐 WKBLKB스타즈 <청주체육관> 우리은행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깳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KB손해보험 <의정부체육관> OK저축은행
오후7시, SBS스포츠

아마추어경기예고 <30일>

해외축구 <29일>

깳프리미어리그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1 꺜리버풀 10 28 9 0 12 꺜맨체스터시티 10 22 7 2 13 꺜레스터시티 10 20 6 2 24 꺜첼시 10 20 6 2 25 꺜아스널 10 16 4 2 46 꺜크리스탈팰리스 10 15 4 3 37 꺜맨체스터Utd. 10 13 3 3 48 꺜셰필드Utd. 10 13 3 3 49 꺜본머스 10 13 3 3 410 꺜웨스트햄 10 13 3 3 411 꺜토트넘 10 12 3 4 312 꺜울버햄튼 10 12 2 2 613 꺜번리 10 12 3 4 314 꺜브라이튼 10 12 3 4 315 꺜애스턴빌라 10 11 3 5 216 꺜에버턴 10 10 3 6 117 꺜뉴캐슬 10 9 2 5 318 꺜사우스햄튼 10 8 2 6 219 꺜노리치시티 10 7 2 7 120 꺜왓포드 10 5 0 5 5

선수
퉍팦

퉍팫

꺜바디

꺜아우바메양

득점
9

7

팀
꺜레스터시티

꺜아스널

득점

퉍팫 꺜스털링 7꺜맨체스터시티

퉍팧 꺜아게로 8꺜맨체스터시티
퉍팧 꺜아브라함 8꺜첼시

퉍팮 꺜케인 6꺜토트넘
퉍팮 꺜푸키 6꺜노리치시티
퉍팱 꺜레쉬포드 5꺜맨체스터Utd.
퉍팱 꺜마네 5꺜리버풀
퉍팱 꺜살라 5꺜리버풀
퉍팱 꺜윌슨 5꺜본머스
퉍홣홤 꺜마운트 4꺜첼시
퉍홣홤 꺜모페 4꺜브라이튼
퉍홣홤 꺜반스 4꺜번리
퉍홣홤 꺜베르나르두 4꺜맨체스터시티
퉍홣홤 꺜에이유 4꺜크리스탈팰리스
퉍홣홤 꺜우드 4꺜번리
퉍홣홤 꺜웨슬리 4꺜애스턴빌라
퉍홣홤 꺜잉스 4꺜사우스햄튼
퉍홣홤 꺜헬러 4꺜웨스트햄

NHL <29일>

애리조나 3-2 밴쿠버버펄로<승부타> 7-2 플로리다

깳경기결과

피츠버그 27 - 14 마이애미

깳경기결과
NFL <29일>

NBA <29일> 여자프로농구 <30일>

순위 패 승 남서지구1 꺜덴버 31 꺜미네소타 33 꺜유타 34 꺜포틀랜드 25 꺜오클라호마 1

북서지구 승 순위 태평양지구
0 1 꺜LAC
0 2 꺜LAL
1 3 꺜피닉스
2 4 꺜골든스테이트
3 5 꺜새크라멘토

패 순위
3 1 1
2 1 2
2 2 2
1 2 4
0 4 5

승 패꺜샌안토니오 3 0꺜휴스턴 2 1꺜댈러스 2 1꺜멤피스 1 2꺜뉴올리언스 0 4

서부 콘퍼런스

순위 패 승 남동지구1 꺜필라델피아 32 꺜토론토 33 꺜보스턴 24 꺜브루클린 15 꺜뉴욕 1

대서양지구 승 순위 중부지구
0 1 꺜밀워키
1 2 꺜디트로이트
1 3 꺜클리블랜드
2 4 꺜시카고
3 5 꺜인디애나

패 순위
2 1 1
2 2 1
1 2 3
1 3 3
0 3 5

승 패꺜마이애미 2 1꺜애틀랜타 2 1꺜올랜도 1 2꺜워싱턴 1 2꺜샬럿 1 3

깳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꺜타운스(미네소타) 96
② 꺜릴라드(포틀랜드) 123

③ 꺜하든(휴스턴) 88
⑤ 꺜잉그램(뉴올리언스) 109

32 ① 꺜제임스(LAL)
30.8 ② 꺜웨스트브룩(휴스턴)

29.3 ④ 꺜하든(휴스턴)
27.3 ⑤ 꺜레너드(LAC)

30 10 ①
29 9.7 ①

26 8.7 ④
30 7.5 ⑤

꺜요키치(덴버) 40 13.3
꺜타운스(미네소타) 40 13.3

꺜화이트사이드(포틀랜드) 49 12.3
꺜고버트(유타) 47 11.8

서부 콘퍼런스

③ 꺜돈치치(댈러스) 88 29.3 ③ 꺜루비오(피닉스) 28 9.3 ③ 꺜웨스트브룩(휴스턴) 38 12.7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꺜어빙(브루클린) 113
② 꺜영(애틀랜타) 102

④ 꺜아데토쿤보(밀워키) 73
⑤ 꺜브로그돈(인디애나) 67

37.7 ① 꺜브로그돈(인디애나)
34 ② 꺜영(애틀랜타)

24.3 ④ 꺜시몬스(필라델피아)
22.3 ⑤ 꺜빌(워싱턴)

32 10.7 ①
27 9 ②

25 8.3 ④
23 7.7 ⑤

꺜드럼먼드(디트로이트) 65 16.3
꺜러브(클리블랜드) 47 15.7

꺜젤러(샬럿) 39 13
꺜톰슨(클리블랜드) 37 12.3

깳부문별 순위
③ 꺜시아캄(토론토) 110 27.5 ② 꺜아데토쿤보(밀워키) 27 9 ③ 꺜아데토쿤보(밀워키) 40 13.3

동부 콘퍼런스

깳경기결과
필라델피아꺜

휴스턴꺜

뉴욕꺜

105-103

116-112

105-98

골든스테이트꺜

LAC꺜

유타꺜

꺜애틀랜타

꺜오클라호마

꺜시카고

134-123

111-96

96-95

꺜뉴올리언스

꺜샬럿

꺜피닉스

샌안토니오꺜 113-110 토론토꺜꺜포틀랜드 104-95 꺜올랜도

101-94 꺜새크라멘토덴버꺜96-94

129-112

꺜인디애나

꺜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꺜

밀워키꺜

아마추어경기결과 <29일>

꺜배드민턴꺛 뀫2019 마카오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마카오)
깳혼합 복식 1회전=왕찬,정나은(한국) 2-0 렁로크총,응웽치(마카오), 파이
잘,위드자자(인도네시아) 2-0 나성승,김혜정(한국)

깳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GS칼텍스 <장충체육관> IBK기업은행
오후7시, KBSN스포츠

꺜테니스꺛꺛 뀫2019 ITF 월드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겸 제 74회한국 테니스 선수권대회(서울특별시)꺜배드민턴꺛 뀫2019 밀양 원천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경남 밀양시,오전9시)꺜탁구꺛꺛꺛 뀫2019 세계 카뎃 챌린지(폴란드 브와디스와보보)꺜태권도꺛꺛 뀫2019년 경찰청장기 전국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경남 창녕군민체육관,오전9시30분)


